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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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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교사 노트북 해킹’ 광주의 대동고 

학생들이 지난 4월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방법

을 이용해 답안지(지필평가 문항정보표)를 빼냈

지만 학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관련기사 8면>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시험지가 유출

돼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구속됐으며 학생은 

퇴학조치 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

면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출제 교사 노트

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

난 11일~13일 열린 기말고사 답안을 빼낸 학

생 A군 등 2명이 지난 4월 중간고사 때도 똑같

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이 중간·기말시험을 앞두고 답안지를 

빼내기 위해 교사의 노트북이 있는 교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안 출입문·노트북 보안

장치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 A군 등은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6월 말 

오후 10시께 건물 1층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2층과 4층, 별관에 있는 교무실

에 침입해 총 4과목의 답안지를 빼냈다.

교무실 출입문에는 2중 잠금장치가 있어 이

들은 다른 교실로 들어가 창문을 연 뒤 난간을 

타고 잠금장치가 안된 창문을 열고 교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USB에 담겨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한 

뒤 빠져나왔다.

해킹프로그램은 교사의 노트북 화면을 캡처

해 숨겨진 폴더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같

은 방법으로 또 교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숨겨진 

폴더의 자료를 USB로 다시 옮기기까지 했다.

A군 등이 교무실에 침입하는 동안 경보장치

는 울리지 않았으며 노트북에 설치된 악성 프

로그램이 작동하는 동안 바이러스 차단프로그

램도 찾아내지 못했다. 같은 반의 학생들이 문

제지 모서리 부분에 답을 적은 뒤 곧바로 쓰레

기통에 버리는 A군의 행동을 의심해 교육청과 

학교측에 알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 등이 중간고사 때

부터 학교의 모든 교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었는데 학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은 문제가 크다”며 “시험지 관리에 대한 총체

적 부실이 있어 보여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밀

번호를 2번 이상 입력하도록 돼 있고 자체 바

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한다”며 “전

산망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27일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인상적인 구례 지리산 노고단에서 등산객들이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구례 지리산 노고단의 여름 풍경

‘중간 · 기말 교사 노트북 해킹’…학교는 전혀 몰라
교무실 자유롭게 침입해도 경보장치 등은 무용지물

노트북 바이러스 차단프로그램 미작동 ‘총체적 부실’

코로나19 감염 재유행으로 광주·전

남 하루 확진자 수가 3개월여 만에 다시 

5000명 대를 넘어섰다.

2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

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890명, 전남 2637명으로 총 5527명이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가 5000명 대

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3일(5544명)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8일 하

루 확진자 3026명을 기록한 이후 23일

까지 엿새 연속 하루 3000명 대 확진자

가 발생했다. 이후 24일에는 주말 검체 

채취 감소 영향으로 2000명 대로 주춤했

으나 월요일인 25일 4000명 대를 돌파, 

전날에는 5000명 대까지 넘어섰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광주 56만1959

명, 전남 62만7688명 등 총 118만9647

명으로 늘었다.

전날 전남에선 확진자 1명이 숨져 코

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총 1076명(광주 

573명·전남 503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광주 1명, 전남 8명으로 집

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족·지인·직장 동

료 등 일상생활 도중 감염이 잇따랐다. 

전남은 22개 모든 시·군에서도 확진자

가 나왔다. 지역 별로는 여수 466명, 순

천 408명, 목포 358명, 나주 221명, 광양 

219명, 무안 15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장성 86명, 곡성·영광 각 83명, 화순 73

명, 고흥 71명, 해남 65명, 담양 60명, 장

흥 49명, 영암 48명, 함평 38명, 구례·보

성 각 30명, 완도 29명, 진도 26명, 신안 

25명, 강진 16명 순이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

러스인 BA.5가 빠르게 퍼지면서 감염자

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코로나19 급속 재유행’

광주·전남 3개월여 만에

5000명대 다시 넘었다

광주 2890명·전남 2637명 확진

보해양조는 27일 팝아트 작가 기안84와 

손잡고 ‘여수밤바다’ 소주를 리뉴얼 출시한

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시회’를 

콘셉트로 기안84의 팝아트 작품 4점을 전면 

라벨에 담고 QR코드를 통해 도슨트의 작품 

설명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보해의 로컬브랜드 제품 ‘여수밤바

다’는 여수를 상징하는 돌산대교와 반짝이

는 별빛을 이미지화한 제품으로 여수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다.

‘여수밤바다’는 도수를 기존 16.9도에서 

16.5도로 낮추고 여수지역 해산물과 깔끔한 

페어링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이번 기안84와 리뉴얼을 시작

으로 제품 라벨을 캔버스로 활용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해양조, 기안84 손잡고 ‘여수밤바다’ 소주 리뉴얼


